
KBS 드라마 '태양의 후예' 촬영 였던 경 도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(민통선) 북

쪽의 환 미  캠프 리브스가 안 로 정됐다. 

경 도는 난 23일 1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, 캠프 리브스 부  일부를 안

로 정했다고 혔다.

안 로 정됨에 따라 캠프 리브스는 오는 8월부터 사전예약 없이 당일 

임 각 매표소에서 표를 입하면 하루 3천명  출입할 수 있게 된다. 캠프 리

브스는 민통선 북쪽에 있어 동안 최소 2∼3일 전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하루 25

0명으로 출입 인원이 제한됐다.

도는 ' 부 대 양여사업'으로 부대에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캠프 리브스 전체 2

2만5천㎡  11만8천㎡를 2018년  전시·문화·체험공간으로 꾸  침이다.

캠프 리브스는 2014년 문객이 5천771명, 난해에는 1만1천990명으로 두 

로 가했으며, 최근 드라마 '태양의 후예' 촬영 로 알려 며 명소가 됐다.

‘태양의 후예’ 캠프 리브스, 안  정
입력 2016.06.28 (10:16) 인터넷 뉴스

1의 KBS NEWS

2016-06-28http://news.kbs.co.kr/common/printPop.html


